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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정보지원의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강대국의 우주

력 발전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육군의 우주정보지원 분야 정책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작

성하였다.

21세기 들어 우주공간은 글로벌 우주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우주력 확보는 국가안보

를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보듯이 정찰ㆍ통신ㆍ항법 위성으로 설명되는 우주정보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우주력 확보와 민간 우주기업 및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

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스타링크 체계는 소규모 단위 부대들 (드론 부대, 대전차 공격부

대, 지상 이동형 방공부대 등)까지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 內에 있게 하였고 우주, 공중, 지상, 

사이버, 전자, 심리/인지 영역을 모두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전쟁양상을 잘 구현했다.

따라서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지휘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저궤도 위

성통신을 활용하고, 가용한 정찰위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근실시간 적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며 

민간 자원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총력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군 우주정보지원 분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첫번째는 육군은 미국/우방국의 우주 관련 부대와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ㆍ외 민간 우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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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제휴하여 평시부터 위성통신ㆍ정찰 등 우주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는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육군 우주력 발전의 주도부대가 되도록 기능과 역할을 재고해

야 하며 이를 위해 우주/미사일전략사령부로 명칭 변경, 저궤도 군집형 정찰위성 확보, 우주정보

지원대대 창설 및 각급 제대 우주작전 지원, 對위성 요격능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교육기관별로 우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육군 全 간부가 우주작전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최근 중국의 정찰풍선 운용 사례를 토대로 근우주에서의 정보전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번째는 전시 민간 요소를 정보인력으로 운용하기 위해 민간 ‘드론 수집부대’를 만들고, 휴

대폰을 활용한 첩보보고 및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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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세기 냉전시대까지만 해도 우주에 대한 연구 / 개발은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핵탄두로 무장된 ICBM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조기경보 및 대응을 위해 우

주 공간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우주시대라고 불릴만큼 주요 군사강국을 중심

으로 우주안보, 우주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우주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유럽연합(EU)

의 위성센터 개편, 2007년 중국의 對위성요격실험, 2019년 인도의 인공위성 요격 성공 등을 보

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우주공간을 이제는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미사일의 투사영역이나 

항공기의 한계비행영역으로 활용되었던 우주는 이제는 광역 통신과 ISR의 기반영역으로 미래전

쟁의 C5ISTA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 Cyberspace, Intelligence, 

Surveillance, Target Acquisition, Reconnaissance)를 뒷받침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1) 

이제 우주는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개발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ISR 능력만 보더라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2010년대 쏘아올린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ㆍ3A호 및 5호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감

시/분석하고 있지만 원하는 영상을 적시에 수집하기 어렵고, 해상도가 좋지 않아 美 00위성을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22년 7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경제 비

전에서 우주를 국가경쟁력의 핵심분야로 육성할 것을 선포하였고, 위성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2045년까지 100조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군 정찰위성 0기를 쏘아올리면 우주 정보력 발전의 서막이 될 것이다. 

우주선진국인 미국은 2017년 재설립한 ‘국가우주위원회’ (National Space Strategy)를 중심

으로 ‘우주정책지침’을 하달하여 우주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주 패권을 지속 선

점하기 위해 2019년 별도의 군종으로 ‘우주군’을 창설하고, 더불어 국방부 직속 ‘우주사령부’를 

재창설하였는데 이를 통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위성통신, 위성정찰, 위성항법, 미사일 경

보 등 다양한 우주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동맹국에 필요한 우주능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美 육

군은 1957년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SMDC)를 창설하여 미사일 경보, 중고도미사일 요격, 우주

작전지원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육군의 우주능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

고 2022년 12월 14일에 주한미군사령부에 우주군을 창설하여 우주 기획, 우주 전문 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며 역내 미사일 경보와 GPS, 위성통신 지원 등 임

1) 양욱, “공군의 우주력 리더십을 위한 제언”,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22.6.29.



4/37

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감시ㆍ정찰위성, 통신위성 등 우주정보 자산을 활용한 

최첨단 정보전 및 네트워크전이 수행되었다. 이번 전쟁이 의미있는 것은 역대 전쟁과는 달리 민

간 우주력을 군사적으로 투사하는 현상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다.2) 이제는 군사작전 수행과정에

서 우주공간과 인공위성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우주 전력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주공간은 육ㆍ해ㆍ공ㆍ사이버 공간의 연속

선상에서 나열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아닌 전통적인 공간과 연동되면서 미래 인류공간을 입체화

시키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전의 일환으로서 다영역작전3)(multi 

domain operation)의 핵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육군은 우리 군이 사용하는 GPS와 위

성통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방우주력의 최대 수요처이며, 위성통신ㆍ정찰 등을 활용한 초연

결ㆍ초지능ㆍ초정밀 타격 기반 전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우주력 발전이 필수적이다. 우리 육군

이 우주역량을 강화하여 타군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합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의 우주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23년 2월 8일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서 보듯 대륙간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 등 北 

핵ㆍ미사일 전력은 이미 고도화되어있고, 정찰위성 개발4)까지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기초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정보지원 사례를 분석하고 주

요 강대국의 최근 우주력 발전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우리 육군이 수행해야 할 우주정보지원 

분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향 및 구성

우리 군은 합동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우주전력을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 인식, 우

주통제, 우주전력 투사의 4대 범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우주정보지원’은 합동

작전을 위해 필요한 감시정찰, 통신지원 활동이고 ‘우주영역 인식’은 우주위험 및 위협을 식별하

기 위한 활동이며 ‘우주통제’는 전파 교란ㆍ방해 등 우주영역에서의 적대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

한 대응능력을 구비하는 것이고, ‘우주전력 투사’는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다.5) 

본 연구에서는 위의 우주작전 4대 범주 중 육군과 가장 많은 연관이 되는 ‘우주정보지원’을 

중심으로 육군의 우주분야 발전을 모색하였다. 육군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획득한 첩보를 융합ㆍ

평가하여 지휘결심을 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現 항공정찰 자산 위주의 감시능력은 기상과 

2) David T. Burbach, “Early Lessons from the Russia-Ukraine war as a Space Conflict”, Atlantic Council, 
August 30, 2022.

3) 지상ㆍ공중ㆍ해상ㆍ우주ㆍ전자ㆍ사이버 등 다양한 전력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군사력 운용을 위한 작전개념
4) 2023.5.16.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며 발사 최종 준비를 지시함.(北 조선중앙통신)
5)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년 2월, pp.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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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에 많은 제약이 있어 우주정보지원 능력6)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림 1] 우주정보지원 개념도

 출처 : 이석종, “육, 해, 공 우주 전쟁에 교통정리 나선 국방부” 아시아투데이 (2021.11.03.)

내용 구성은 첫 번째로 ’22년부터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주정보지원이 어떻게 이루

어졌는지 교훈을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정찰위성을 활용한 정보지원, 민간 통신위성을 활용한 정

보지원, GPS 운용, 우크라이나 군사정보팀 운용을 기술하였다. 두 번째로는 우주 군사적 활용에 

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최근 우주력 발전동향을 기술하였고, 이어서 美 육군의 우

주 조직을 분석하였다. 美 육군의 우주조직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이유는 우주부대(서)의 편성과 

역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육군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는 우

크라이나 전훈분석과 주요국가들의 우주발전 동향을 토대로 우주정보지원 분야 육군정책 발전을 

제언하였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는 순으로 마무리하였다.

 

6) 위성을 활용한 영상정보 지원, 통신 보장,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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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크라이나 전훈분석 (우주정보지원 측면) 

 1. 정찰위성 활용한 정보지원

  가. 미국 및 NATO 군/국가급 정찰위성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美 정찰위성(OR S-1 / EO) 및 NATO 정찰위성은 우크라이

나-러시아 접경 일대와 주변국 상공, 흑해 등지에서 집중 운용되고 있었다. 정찰위성은 2021년 

2월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선 일대로 집결하는 것을 포착하였고, 우크라이나에도 위성

영상을 공유하여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2년 1월 12

일 美 CIA 국장은 젤렌스키를 만나 러시아가 키이우에 전격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알려주

는 등 서방의 적극적인 정보지원이 있었다. 

반면 러시아는 100여 대의 군/국가급 위성을 보유하였으나 오래된 기술 적용과 부품 확보 제

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나마 정찰위성 (페르소나, 해상도 50cm) 2대를 운용하

였으나 수명주기 도달 (7 ~ 9년 경과)로 양질의 정보 제공은 제한되어 인간정보 및 UAV 위주로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해외 민간 상용 정찰위성 활용

민간 상용 위성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

한 이후 미하일로 페도로프 (Mykhalio Fedorov) 우크라이나 부총리(디지털혁신부 장관)가 국제사

회에 실시간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요청하였고, 미국과 유럽기업 총 5곳에서 위성영상을 제공

받았다. 카펠라스페이스(Capella Space), 아이스아이(ICEYE), 에어버스(Airbus) 회사는 SAR영상

을 제공하였고, 플래닛랩스(Planet Labs)와 맥사테크놀로지스(MAXAR Technologies) 회사는 

EO/IR영상을 제공하였다. 촬영된 위성 영상은 90분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었고, 특히 美 

맥사테크놀로지스에서 운용하는 월드뷰-1,2,3 위성은 고도 496~770km에 위치하여 지표면에 

있는 약 30cm 크기의 물체까지 구별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접경 일대 러시아군의 훈련부터 이

동 및 집결하는 상황을 위성사진으로 제공하였다.7)

우크라이나는 민간위성들이 촬영한 고품질 영상을 통해 러시아군 배치와 이동상황을 근실시

간 확인하고 드론, 포병으로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으며 그 결과 키이우 방어를 위한 선제적 

7) 최성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주전의 분석 및 양상, 그리고 우주기술 발전을 
위한 고찰”, 우주기술과 응용(온라인 게시일자: 2022.5.31.), https://doi.org/10.52912/jsta.2022.2.2.169(검색일
자: 2023.5.3.)

https://doi.org/10.52912/jsta.2022.2.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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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영상에는 러시아군의 기동과 피해상황이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이는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넘쳐나는 전시환경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2] 화염에 휩싸인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공항 위성 영상 (월드뷰-2 위성)

출처 : 최성환, 앞의 기고문

2. 민간 통신위성 (美 Starlink8)) 활용한 정보지원

  가. 美 Starlink 지원 개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이미 우주 기반 통신체계를 활용

하고 있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는 네트워크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한 예비 통신망으로 미국의 비아셋(ViaSat) 회사에서 제공하는 우

주 기반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비아셋 위성에 대한 멀웨어9) 사이버 공격과 우크라이나 통신시설 포격을 감행함으로써 비

아셋 위성의 수많은 터미널이 훼손되어 우크라이나는 초전 지휘통신체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X사로부터 우주 기반 통신망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2월 26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일론 머스크 (美 스

페이스 X사 회장)에게 스타링크 (Starlink) 위성통신 서비스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화답하여 스페

8) 美 스페이스社의 위성 (지구 고도 550km 저궤도에 초소형 통신위성 약 2,000여 기 배치/2019년 발사 시작) 활
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9) 바이러스나 트로이 목마와 같이 시스템에 해를 입히거나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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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X사는 전쟁발발 직후 수신 단말기 5,000세트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2022년 6월 기준 

추가로 약 11,000세트를 전달했다. 이것은 민간의 상업 우주력을 전쟁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공위성은 고도 621마일 (약 1,00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운용되지만, 스타링

크 위성은 고도 341마일(548km)에서 돌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통신이 가능

하고, 인터넷 연결범위를 벗어나면 가까운 위성에 신호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유지한다. 

TV 위성 접시와 유사한 수신기 (배낭 크기)만 있으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전

장에서 고립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점령지역 마을주민들도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쟁 상황을 파

악할 수 있었다. 

[그림 3] 美 스타링크 네트워크 시스템

출처 :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우크라이나 통신 구세주로 급부상” THE DAILYPOST 
(2022.3.22.)

한편 러시아도 전쟁 초기 스타링크 위성의 위협을 인식하였다. 2022년 4월 러시아 前 총리 

메드베데프가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시스템이 우크라이나군을 직접 지원하고 있어 스타링크 위

성 파괴를 요구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미 대위성 공격 (Anti-Satellite Attack) 실험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여 직접 위성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스타링크 시스템과 같은 저고도 위성

군집을 파괴하려면 최소 4천발의 마사일이 필요하였다.10) 따라서 러시아는 스타링크 위성을 직

접 파괴하는 방법이 아닌 사이버 공격과 재밍을 시도하였으나 스페이스 X 社는 자체 보호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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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여 이를 막아냈다.11)

  나. 드론 / 무인기 작전 수행

우크라이나 군은 ’14년 러시아와 돈바스 전투 시 러시아군 드론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을 

통해 드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대 중반부터 드론 전력화를 추진하였다. 우크라이나 군

은 18종(정찰 14종, 공격 4종)을 전력화하였는데, 특히 바이락타르 TB-212)는 미국 MQ-9 대비 

1/7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여 전쟁 초기 러시아 기갑부대 기동을 저지하는데 일등공신

의 역할을 하였다. 지상작전 수행은 감시 자산(정찰 드론, 인간/영상자산 등)과 타격자산(공격 드

론, 포병 등)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하였는데, 주로 정찰드론으로 러시아군 지휘소/주요 부대를 

식별하고, 공격드론 및 포병화력으로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주요 공격 드론 중 미국산 스

위치블레이드300 (switchblade300)13)은 백팩에 휴대가 가능한 소형 자폭무인기로서 공용화기 

진지 파괴와 주요 지휘관 암살에 최적화돼 있으며, 미국산 피닉스 고스트 (Phoenix Ghost)14)는 

수직으로 이륙하여 중장갑 지상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드론작전을 통해 러시아 시모노프 소장 (제2근위제병합동군 소속) 등 다수의 고위 지

휘관들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상용드론을 도입하여 배터리와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투하

장치를 장착하는 등 부분 개조하여 군사작전에 운용하였다. 또한 15세 소년 (안드리이 포크라사)

이 드론으로 수집한 러시아군의 키이우 진입 첩보 (군용차량 행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을 저지

하는 등 민간인이 획득한 정보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림 4] 군/상용 드론을 활용한 타격작전 수행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드론 활용 전차 파괴 15세 소년 드론 활용

10) Sakshi Tiwari, “Killing Starlink! Russian Media Says Over 4000 Missiles Required To Destroy Starlink 
Service”, Eurasia Times, 7 October 2002.

11) David T. Burbach, 앞의 논문
12) 튀르키예가 개발한 중고도 정찰 및 지상 공격 무인항공기(최대 운용고도 8.5km, 작전반경 300km, 최고속도 

약 220km/h, 체공시간 24시간 이상, 탑재중량 150kg, 레이저 유도폭탄 4발 장착)
13) 무게는 2.5kg, 15분 간 약 10km 비행 가능
14) 세부적인 제원과 특성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6시간 이상 비행 가능, 적외선 센서를 이용 야간에도 공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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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드론 중계방식이 기존의 지상 기반이 아닌 스타링크 위성통신 기반으로 드

론을 중계하여 운용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군은 무인기 운용 시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는 통

신 가청선 제한으로 지상통제소(GCS)와 무인기 간 지상 중계 차량을 운용하는데 우크라이나군

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드론에 스타링크 수신기를 장착한 후 위성으로 중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효율을 극대화하였고, 대용량의 수집영상

을 초고속으로 전송받을 수 있었다. 

또한 스타링크 통신 기반의 해상 드론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세바스토폴에서 수 차례 

러시아 해군함정을 공격하였다. 러시아 군함이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해군을 저지하는데 

기여했으며 러시아 군함의 출몰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처럼 스타링크 체계는 수백 마일 떨어

진 드론 조종사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주변 상황을 판단하며 조종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실시간 

고해상도 데이터 연결을 제공했다.15) 

[그림 5] 우크라이나 드론에 스타링크 수신기 장착(왼쪽 공중드론, 오른쪽 해상드론)

   

출처 : (좌측) Ryan Whitwam, “Ukraine Might Be Modifying Starlink Dishes to Mount On Drones”, EXTREMETECH, January 20 2023, 

https://www.extremetech.com/extreme/342418-ukraine-might-be-modifying- starlink-dishes-to-mount-on-drones(검색일자: 2023. 5. 24.)  

     (우측) Artem Galushko, “Ukraine sea drones show the way”, Australian Naval Institute, March 02 2023, 

https://navalinstitute.com.au/ukraine-sea-drones-show-the-way(검색일자: 2023. 5. 24.)

15) H I Sutton, “Starlink Limits Ukraine’s Maritime Drones At Time Of New Russian Threat”, 
NAVALNEWS(2023.2.15.),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3/02/starlink-limits-ukraines- 

   maritime-drones-at-time-of-new-russian-threat, 검색일자: 2023.5.4.

https://www.nava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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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민간 동호회,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약 30여 명의 드

론 특수부대 ‘Aerorozvidka (AZ)’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도 스타링크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AZ는 

‘공중정찰 (aerial reconnaissance)’이란 뜻이며, 2014년 러시아의 크롬반도 침공을 계기로 결성

되었다.16) 감시수단으로 PD-1 정찰드론 (체공시간 8시간, EOㆍIR 센서)을 운용하고 식별된 표적

정보는 DELTA체계17)로 공유, 타격여부를 결심한 뒤 공격드론으로 정밀타격하는 독자적 감시ㆍ

결심ㆍ타격체계를 구비하였다. 타격수단으로는 주로 R-18 공격드론 (체공시간 40분)을 운용하여 

표적 상공에서 RKG-1600 대전차유도탄(RKG-3 대전차 수류탄 개조, 약 200mm 장갑 관통 가

능)을 투하하여 러시아 기갑/기계화부대를 제압하였고, 이외에도 다수의 저가 상용드론을 개조하

여 자폭공격 등 근접타격용 무기로 활용했다. 작전수행방법은 드론특수부대가 ATV, 소형 전술차

량 등을 이용하여 적진까지 은밀히 접근하여 은ㆍ엄폐된 곳에 전방작전기지를 점령한 후 정찰드

론을 운용, 표적을 획득하면 스타링크의 실시간 통신지원을 받아 DELTA 센터에 보내 표적을 최

신화하고 타격을 결심하면 공격드론을 출격시켜 표적을 파괴하였다.

[그림 6] 스타링크 활용한 우크라이나 드론 특수부대 운용

 출처 : 위의 기사, THE DAILYPOST (2022.3.22.)

16) Ahmad Ghayad, “This is How Ukraine is Building DIY Drones to Destroy Russian Vehicles”, Engineerine, 
12 January 2023.

17) NATO가 개발한 상황인식 소프트웨어로 군사위성 및 드론 등에서 각종 첩보를 종합해 지도상에 피ㆍ아 부대
의 위치와 병력ㆍ장비 정보를 실시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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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능형 네트워크 중심 타격체계 운용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는 스타링크 체계를 기반으로 한 ‘ARTA’라는 자동화된 타격체계를 운용

하였다.18) 이는 우크라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영국 디지털지도 업체와의 협력으로 개발해 

2014년부터 활용해온 것으로 미국 우버(UBER)사의 승차 호출 시스템(승객을 찾아 가까운 운전

자를 배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포병대대 우버’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의 ‘카카오택시’앱에서 택시

를 호출하면 가장 가까운 택시가 배차되는 시스템과도 유사하다. 이 프로그램은 목표물을 식별한 

뒤 목표물 주변의 박격포, 미사일, 곡사포, 공격드론 중에서 가용한 공격 무기를 신속하게 선택하

는 방식으로 이 체계를 활용하면 적의 위치를 보고받은 후 타격까지 통상 20분이 걸리던 것을 

1 ~ 2분이면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19) 정찰 무인기, 거리측정기, 스마트폰, NATO 지

원 레이더 등이 적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면 ARTA가 적의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 전장 내의 어

떤 무기가 가장 적합하고 타격할 수 있는지를 고른다. 우크라이나는 이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자신들의 무기를 곳곳에 분산 배치해 다양한 방향과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집중 공격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5월 8일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는 러시아군 탱크/장갑

차 70여 대를 파괴하고 1,000여 명의 병력을 희생시켰다.

ARTA는 크게 2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전장 항공사진을 활용

해 적 목표를 탐색ㆍ식별하는 것과 둘째는 내장된 아군 무기 파라미터(parameter) 자료를 활용

해 신속하게 적보다 먼저 포 사격을 실시함으로써 교전의 속도와 정확성을 최대화한다. ARTA는 

내장 보정 GPS 수신기, 정밀 디지털 지형모델, 가용 무기 파라미터 알고리즘, 고정밀 항공사진, 

우주 영상, 주요 무기 및 탄약 통계 데이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모든 구성품들은 방습 방진 

및 내충격 성능을 갖추고 있다.20)

18) 인터넷 자료(GIS “ARTA” 홈페이지(https://gisarta.org/en/)(검색일자: 2023.4.3.)
19) 박동휘, “도하작전 러軍 1500명 전멸...우크라 ‘우버 기술’ 활용했다”, 서울경제(2022년 05월 16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ZPHKX4O(검색일자: 2023년 04월 03일)
20) 정춘일, “우크라이나 전의 교훈과 시사점”, 북극성안보연구소(2023년 2월), p. 34.

https://www.sedaily.com/NewsView/265ZPHKX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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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우크라이나 군의 ‘ARTA’ 운용 개념도

출처 : “Uber-style technology helped Ukraine to destroy Russian battalion”, The Times, May 14 2022, 

     https://www.thetimes.co.uk/article/uk-assisted-uber-style-technology-helped-ukraine-to-destroy-

        russian-battalion-5pxnh6m9p? (2023. 4. 3.)

이처럼 우크라이나 군은 스타링크의 지원을 기반으로 ARTA, DELTA체계를 운용하여 실전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다영역 전장의 지능형 네트워크 중심 작전환경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

군에 대해 효과적인 탐지 및 정밀타격 (Sensor to Shooter)을 실시하여 러시아군과의 전력 열세

를 대폭 만회할 수 있었다.21) 

[그림 8] 스타링크 활용한 지능형 감시-결심-타격체계 운용

출처 : 유용원의 군사세계, “우크라이나군의 특수임무작전부대: DCW 측면에서의 접근”, 조선일보, 2022년 9월 16일자

21) 홍준기ㆍ노태헌, “비선형전 수행에 관한 연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발전연구 제16권 
제2호 (2022.12),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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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SNS 이용 정보유통

우크라이나는 전장지역 민간인 스마트폰을 이용 전장정보를 획득하였고, 획득한 전장정보는 

美 스타링크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SNS를 통해 국내ㆍ외에 실시간 전파되었으며 젤렌스키 대통

령이 全 세계를 대상으로 화상연설을 통해 군사력 지원을 호소할 수 있었다. SNS로 전송된 러시

아군 첩보는 정찰부대/드론을 통해 허위정보 여부를 판별하고, 러시아군의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 

후 표적정보로 제공/타격하였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첩보전파 수단은 주로 텔레그램 內 ‘챗봇’ 기

능22)을 이용하여 적군의 움직임을 실시간 보고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첩보의 신뢰성과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챗봇에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세부정보 입력과 사진/영상을 첨부

하도록 하여 거짓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9] 텔레그램 ‘챗봇’ 기능 활용 첩보전파

텔레그램 메인 창 사진 전송 위치 전송

 3. GPS 운용

우크라이나는 GPS를 정밀타격, 표적좌표 측정, 위치결정 등에 적극 활용하였다. 드론작전 시 

GPS 항법을 이용해 목표물의 위치를 사전에 입력하고, 드론에 다양한 종류의 수류탄을 탑재하

여 러시아군 병력과 전차 등을 파괴하였다.23) 군사드론 및 촬영드론에는 GPS가 기본적으로 장

착되어 있는데, GPS는 드론의 현재 위치와 조종기 위치를 알려주고 GPS와 카메라가 연결되어 

22) 텔레그램의 부속기능 중 하나로서 ‘우크라이나 디지털변환부’에서 생성하였으며, 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 및 
사진/영상 업로드도 가능함.

23) 강왕구,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 2023드론쇼코리아 컨퍼런스, 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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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촬영하는 지점의 위치도 알려준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몇 만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toy 드론’도 GPS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 미국은 GPS 유도포탄인 

다련장 로켓 하이마스 (HIMARS) 체계를 지원하면서부터 러시아군 포병이나 탄약 집적소에 대한 

대화력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24) 

한편 러시아는 PNT 정보를 제공하는 항법위성(GLONASS)의 완전한 기능을 위해 24대의 위

성이 필요하나, 현재 23대만 운용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수명주기에 도달하였으나 교체에 상

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GLONASS 시스템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정밀 타격무기들이 많은 오류를 발생하여 효과적인 타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5) 또한 우크

라이나를 지원하는 ‘어나니머스 (Anonymous)’와 같은 국제 해커집단들이 GLONASS를 해킹함으

로써 항법 네트워크가 수시로 단절되기도 하였다.

러시아가 GPS 재밍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GPS 재밍 공격을 적극적

으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군 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

안정한 GLONASS 대신 일부는 GP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

은 일부 러시아 조종사들이 상용 GPS 수신기를 계기판에 부착하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로 GPS

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6)   

4. 우크라이나 민군융합형 군사정보팀 운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지휘소를 추적 및 타격하는데 최적화된 민군융합형 군사정보팀을 

운용하였다. 우주(위성통신, 정찰) 사이버(해킹), 전자기(감청, 전파탐지) 등의 감시 영역에서는 민

간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타격시에는 군에서 스마트포탄, TB-2 무장형 공격드론, 미사일 등을 운

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시-결심-타격체계 연결을 위해 美 스타링크 서비스의 실시간 

지원을 받았다. 특히 러시아군은 작전 간 상용휴대폰을 다수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통신보안 취

약점을 활용하여 사이버ㆍ전자기 담당 민간인력들은 핸드폰과 통신장비를 감청 후 러시아군 지

휘관의 위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고, 글로벌 해킹단체인 어나니머스(Ananymous)가 해킹한 러

시아군 지휘관의 신상정보와 비교하여 정확한 인물정보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러시아군 

지휘부를 타격 시 요긴하게 활용되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지휘부를 자주 교체하는 등 혼란이 야

기되어 결전지역으로의 진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군사정보팀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위성

24) Andrew S. Bowen, “Russia’s War in Ukraine: Military and Intelligence Aspects”, Congress Research 
Services Report R47068, September 14, 2022.

25) David T. Burbach, 앞의 논문
26) Alamy, “Why isn’t Russia blocking GPS in Ukraine?”, The Economist(Aug 8th 2022), 

https://www.economist.com/the-economist-explains/2022/08/08/why-isnt-russia-blocking-gps-in-ukraine
(검색일자: 2023.5.25.)  

https://www.economist.com/the-economist-explains/2022/08/08/why-isnt-russia-blocking-gps-in-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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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타링크 통신체계, 영상 및 신호첩보 등)를 제공하였다. 美 합참의장 Mark A. Milley 장군

이 상원 회의에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상당한 양의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 장군들에 대한 동선과 각종 지휘소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였고, 이

를 통해 다수의 러시아 장군들을 희생시켰다.27) 

제3장 우주 군사적 활용에 대한 주요국 동향

美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efence Intelligence Agency, DIA)이 최근 발간한 ‘2022년 우주

안보도전(2022 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28) 보고서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우주위협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과 언론/인터넷자료 등을 토대로 우주 군사

적 활용에 대한 주요 국가의 발전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최근 주요국 우주전력 발전 동향

  가. 미국

미국의 우주정책 기조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발행

한 국가 우주전략(’18년 3월)에 따르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주정책 추진, 우주 영역에

서 힘을 통한 평화 실현”을 제시하였고, 국방 우주전략(’20년 6월)에서는 中ㆍ러ㆍ北ㆍ이란의 

위협에 대비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 유지, 동맹ㆍ우방국 및 민간업체와 긴밀한 협력 추진”을 

명시하였다. 

미국은 국가 전반의 우주정책을 제안하고 우주개발을 총괄하기 위해 ’17년 10월에 백악관 직

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14년 만에 재설치하였고, 6번째 軍으로 우주군을 창설(’19년 12월)하

여 분산된 우주영역 임무를 우주군 단일 통제로 전환하였다. 

또한 적 통신위성의 신호를 차단하는 우주공격용 무기를 2020년 3월 작전배치하였고, 적 극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단계부터 방어하기 위해 200여 개의 저궤도 소형 위성군을 2024년부터 운

용할 계획이며 레이저 무기 등 우주기반 미사일 요격체계와 對위성 공격ㆍ방어 무기들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85년 F-16 전투기에서 발사한 ASM-135 미사일로 자국의 인공

27) “U.S. Intelligence Is Helping Ukraine Kill Russian Generals, Officials Say
Targeting assistance is part of a classified effort by the Biden”, The New York Times, 2022년 5월 4일자
28) 美 DIA, “CHALLENGES TO SECURITY IN SPACE: Space Reliance in an Era of Competition and 

Expansion”, DEFENSE INTELLIGENCE AGENCY(2022년 3월), https://www.dia.mil/Portals/110/ 
Documents/News/Military_Power_Publications/Challenges_Security_Space_2022.pdf(검색일자: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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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요격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ㆍ추적하기 위해 저궤도군집위성군인 

‘TRENCH’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TRENCH’ 시스템은 소형 위성들로 촘촘히 연결된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찰광학, 통신, 항법, 조기경보를 한번에 수행한다. 2023년 4월 미

국 우주개발청(SDA)은 ‘TRENCH 0’의 첫번째 발사로 인공위성 10기를 처음으로 쏘아올렸고, 

2024년 말까지 더 많은 위성을 쏘아올려 약 126개 전송위성과 35개의 추적위성, 12개 전술실

증위성 등으로 구성된 ‘TRENCH 1’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29)

한편 2024년 유인 달탐사를 위한 ‘아르테미스’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영국, 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하여 글로벌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페이스 X’社와 같은 민

간기업도 동참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2번

째로 유인 달탐사가 되는 것이며 달을 전진기지로 삼아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탐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30) 

  나. 중국

중국은 우주기술을 중국몽31)(中國夢) 달성의 열쇠로 판단하고 현재 다양한 방면에서 우주 강

국 부상을 위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우주 전략은 공식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나 실제로는 對우주 무기역량을 강화하

고 사이버ㆍ우주ㆍ전자전 역량을 완전히 통합하고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일환

으로 2015년 정보전 핵심부대인 전략지원부대32)를 창설하였다.

2022년 1월 기준 중국의 ISR 위성전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250개 

이상의 위성체계를 갖고 있고, 주로 미국 및 美 동맹국 군사력을 감시ㆍ추적ㆍ표적화하고 있다. 

60개 이상의 통신위성을 운용 중이며, 항법 위성인 베이더우를 운용하여 24시간 전천후로 정밀

한 위치파악ㆍ항법ㆍ시간설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동 및 정밀유도무기, 지휘통제에 활용하고 

있다. 

全 궤도상의 인공위성을 탐색ㆍ식별ㆍ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우주 정찰센서 네트워크를 보유

하고 있으며, 전자전 역량을 현대전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 SAR 위성 및 극초단파 통신대역 위

성통신에 관한 전파교란 기술을 개발 중이다.

또한 인공위성 센서를 겨냥한 일부 레이저무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2007년 약 800km 상

29) 이현우, “美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위성 10기 첫 발사...中ㆍ러 미사일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2023.4.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0316392985259(검색일자: 2023.6.12.).

30) 이성규, 우주에서 부를 캐는 호모 스페이스쿠스, 플루토, 2021, p.38. 
31)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겠다는 의미로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

민 행복 3가지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경제와 군사패권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전략임.(시사상식사전)
32) 중국군 지휘체계 개혁에 따라 기존에 각 군에 흩어져있던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전 부대를 통합하여 창설하

였고, 로켓군과 위성발사 기지를 관리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403163929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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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고장난 기상위성을 對위성미사일로 격추하는 등 위성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2월 초 중국은 무인 정찰풍선을 미국 상공(고도 약 20km / 성층권)에서 운용

하다 격추되었는데, 이처럼 근우주 영역에서도 정보수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우주발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달에 로봇 탐사정을 배치하고, 

2019년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 로봇을 착륙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2020년 9월 해상 발사대

에서 창정-11호33)의 해상 발사에 성공하였다. 

  다. 러시아

러시아는 냉전 시대부터 미국과 함께 우주분야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중국보다 발전

속도가 느리고, 예산분야에서도 중국보다 열세로 평가된다.

우주전략은 우주를 핵심 전투영역으로 간주하고 각종 분쟁에서 우주에서의 우위를 통해 전쟁

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외기권 內 미국 역량 억제를 위한 군비통제 협정을 추구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美 우주자산 공격을 위한 對우주 무기체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우주산업 대다수는 국유 산업으로 정부가 관할하고 연방우주공사가 전반적인 우주산업 경영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공군과 항공우주방위군을 통합해 ‘항공

우주군’을 창설하여 우주 발사,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관제 및 우주감시망을 운용하고 있다.

30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함대는 전자광학 영상, 미사일 경보 등을 제공하는데, 최

근 역량이 저하됨에 따라 민간 및 상업용 위성이 군사 임무 수행에 동원되고 있다. 글로나스 항

법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위성항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차세대 글로나스 위성을 개발 중

에 있다.

그리고 위성 감지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지상레이더34)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2021년 약 

500km 상공의 위성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여 미국 및 동맹국의 위성운용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 全 궤도에 위치한 모든 위성을 탐색ㆍ추적ㆍ식별할 수 있으며 미래 유인 우주비행 

및 심우주탐사 계획을 위해 우주 발사 역량을 강화중이다. 

 

  라. 기타국가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프로그램을 가장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분쟁상황에

서 탄도미사일 및 은하-3호와 같은 우주발사체로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하다. GPS 및 위성통신 

교란 기술 등 非 운동성 對우주역량을 선보인 바 있으며, 분쟁 시 우주 기반 항법 및 통신 역량 

차단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지구 궤도에 2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있으며 2021년 

1월 김정은은 ‘자체적인 우주 정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발사될 수 있는 정찰위

33) 고체추진 로켓으로 상업용 인공위성 9기가 탑재됨.
34) 위성 센서에 대한 dazzling(눈부심, 촬영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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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작을 완료했다’고 언급하였고, 2023년 5월 부터 위성발사를 지속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

의 해킹 조직들은 항공우주 산업체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킹을 통한 우주체계 개발 

및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은 우주발사체, 통신 및 원격탐사위성 등 기술 개발 완료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까지만 진입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주 ISR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 505’를 통해 ’15년부터 러시아의 ISR 체계를 도입하고자 시도 중이며, ’13년 처

음으로 우주 감시센터를 창설하는 등 우주상황인식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우주기반 통신 및 

GPS 교란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 중이다. 또한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지구 정지

궤도 고도발사 역량을 갖춘 우주발사체 개발과 ICBM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4단 우주

발사체 계획을 공개하였다. 향후 이란은 우주발사체 기술을 ICBM 개발과 지상기반 對위성미사

일 기술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우주 기반 통신 및 항행을 방해하고자 전자전 

전력을 지속 개발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2. 美 육군 우주조직 편성 / 기능

 가. 미군 우주조직 

美 육군 우주조직을 알아보기 전에 미군의 전체적인 우주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우주군 총 6개의 군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우주군(USSF, United States Space Force)은 맨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창설하였다. 우주군

의 역할은 정찰ㆍ통신ㆍGPS 위성 시스템, 미사일 경보시스템, 위성 통제 네트워크 등을 운용하

고 우주작전을 수행하는 우주사령부를 지원한다. 우주군의 주요 부대에는 우주작전사령부(Space 

Operations Command)가 있으며 정찰/통신위성 운용/통제, PNT, 우주영역 인식, 우주전자기전, 

우주사이버작전을 담당한다.35)

그리고 우주영역에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우주사령부(USSC, United States Space 

Command)가 있다. 우주사령부는 미군의 11번째 통합전투사령부36) (2개 이상의 군종이 통합)이

며 주요 기능은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 대응·위성통신·위성정찰·PNT 등이다. 우주사령부의 

주요 전투부대는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해병대 우주사령부, 해군 우주사령부, 우주군 우주

작전사령부, 제1공군 등이 있다.37) 

35) 인터넷 자료(美 우주작전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spoc.spaceforce.mil) (검색일자: 2023.3.28.)
36) 미군의 통합전투사령부(11개) : 6개 지역사령부(美 중부ㆍ남부ㆍ북부ㆍ인도/태평양ㆍ유럽ㆍ아프리카), 5개 기

능사령부(특수전ㆍ수송사ㆍ전략사ㆍ사이버사ㆍ우주사)
37) 인터넷 자료(美 우주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spacecom.mil/About/Warfighting-Units) (검색일자: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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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美 육군 우주조직38)

美 육군 우주조직은 크게 사단급 이상 부대에 예속 편제된 우주지원반(Space Support 

Element)과 육군 직속의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USASMDC)39)로 나눌 수 있다. 우주지원반은 지

휘관의 우주참모로서 우주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지휘관의 우주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대별 

0 ~ 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는 약 0,000명으로 편성되어 전구 우주작전

지원, 탄도미사일 경보 및 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서 전구 우주작전지원은 우주미사일

방어사령부 예하 제1우주여단에서 육군우주지원팀(ARSST, Army Space Support team)과 육군

우주협조반(ASCE, Army Space Coordination Element)을 운영한다. 

  1) 우주지원반

우주지원반은 육군본부, 군단 및 사단사령부 00참모부(G-0) 내 0 ~ 0명으로 예속 편성되어 

있다. 역할은 전쟁수행기능의 모든 영역에서 우주능력, 우주통제와 우주상황인식 활동을 기획하

고, 통합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특히 지상작전에 필요한 ISR 위성정보 제공, 지형정보 및 우주기

상 제공, 피아 GPS 정보, 미사일 경보 등을 수행하며 주요 장비로는 육군 분산공동지상수신체계

(DCGS-A)40)를 운용한다. DCGS-A는 美 육군의 기본 정보 전파 시스템으로서 적 위협, 날씨 및 

지형에 대한 정보, 감시 및 정찰(ISR) 정보를 각 제대에 전파41)하는데 여기에 권한이 부여된 인

원들에게 우주 관련 정보들 (GPS 교란 위협, 위성영상 정보, 우주기상, 적 위성 활동 등)도 제공

된다. 

그리고 우주지원반은 해 부대의 요구사항이 우주지원반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육군 우주미사

일방어사령부 소속의 육군우주지원팀 또는 육군우주협조반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처럼 사단급 

이상 부대 00참모부에 우주 관련 조직이 편제되어 있어 우주작전을 이해하고, 우주전력을 협조

받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2)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는 1957년 탄도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예하에 

제1우주여단(1st Space Brigade)과 제100미사일방어여단(100th Missile Defense Brigade), 교

육 및 훈련을 위한 우주미사일방어센터(Space and Missile Defense Center)로 편성되어 있다.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육군 중장이, 제1우주여단과 제100미사일방어여단의 지휘관은 각각 육

군 대령이 지휘하고 있으며 우주미사일방어센터장은 민간인 또는 군무원으로 추정된다.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본부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기획, 통신, 재정 참모부로 편성되어 있

38) 인터넷 자료(美 육군우주미사일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smdc.army.mil) (검색일자: 2023.3.28.)
39) U.S. Army Space and Missile Defense  Command
40) Distributed Common Ground System-A
41) “분산공통접지시스템”, WIKIPEDIA (2023년 03월 05일), https://en.wikipedia.org/wiki/ 

Distributed_Common_Ground_System (검색일: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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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각 대령급 부서장이 통제하고 있다.

제1우주여단의 주요 임무는 美 본토에 대한 전역 탄도미사일 경고, 우주상황 인식, 우주정보

지원이다. 예하에 제1우주대대, 제2우주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제1우주대대의 임무는 전역 탄도

미사일 경고42)와 전투부대에 대한 우주작전 지원이며 예하에 본부중대와 3개의 우주중대로 편성

되어 있다. 예비군으로 편성된 제2우주대대의 임무는 우주상황 인식, 우주작전 지원이며 본부중

대와 3개의 우주중대(3ㆍ5ㆍ8)로 편성되어 있다. 한편 ’22년 8월 14일까지 제1우주여단 예하에 

국방위성통신체계와 광대역 글로벌 통신 위성군을 운용/통제하는 53통신대대가 편성되어 있었

으나, 위성통신과 PNT를 통합하는 정부계획에 따라 ’22년 8월 15일 부로 우주군 우주작전사령

부(Space Operations Command)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이로써 육군에서 담당했던 범세계 위성

통신지원 임무는 우주작전사령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제1우주여단이 수행하는 임무 중 작전부대의 우주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앞에

서도 언급한 전구 우주작전 지원이다. 먼저 육군우주협조반으로서 우주여단 본부 인원으로 구성

이 되고, 사단급 이상 육군부대의 우주작전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육군구성군지휘부, 합동우

주작전본부, 대외 우주기관 등과 협조하며 합동우주계획수립과 합동우주통제작전의 계획, 협조, 

통합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육군우주지원팀은 우주대대 예하 우주중대에서 편성이 되며 팀별 통

상 0명 (장교 0, 부사관 0)으로 구성된다. 육군우주지원팀은 전문성을 가지고 사단급 이상 예속된 

우주지원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기능은 해 부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일일 우주 최

신화 및 작전 시 가용한 모든 우주체계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위성통신, PNT, 군/국가급 및 

상용 위성영상, 미사일 경보, 우주기상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작전계획에 우주역량을 

포함시키고, 지휘관의 결심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전장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부대 이동

로 건의, 기만작전 제안, 지휘관 조언 등을 통해 지상작전 수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0미사일방어여단의 주요 임무는 ICBM 공격 위협으로부터 美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GMD43)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 체계를 운용한다. 

美 JSpOC(합동우주작전본부)44)가 美 본토에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조기경보하면 미사일방어

여단은 대기권 진입체 추적관리, 미사일 요격을 시행한다. 예하에 본부포대와 49미사일방어대대

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주미사일방어센터는 우주미사일방어 부대를 교육 및 훈련시키고, 우주미사일방어 

교리를 개발하는 우주미사일방어학교(Space and Missile Defense School)와 ‘FA40’ 이라 불리

우는 우주전문 인력을 관리하는 육군 우주인력개발사무소(ARMY SPACE PERSONNEL 

DEVELOPMENT OFFICE)가 있다. 

42) 탄도미사일 추적 작전을 수행하는 AN/TPY-2 레이더 등을 운용
43)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우주 및 지상 기반 센서 네트워크, 통합된 C2 체계로 구성되며,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美 국방부 2022 미사일검토보고서)
44) Joint Space Operations Center(합동우주작전본부) : 美 전략사령부 예하 조직으로 전 세계의 우주비행체, 위

성 파편 같은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식별과 美 본토에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조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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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美 육군 우주작전지원 조직

구 분 소속 기능/역할

우주지원반

(SSE)
사단급 이상 제대

우주정보지원, 우주상황인식 

기획 / 통합 등

육군우주협조반

(ARSST)

육군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제1우주여단 본부

사단급 이상 부대 우주작전 

요구사항 해결,

대외 우주기관 협조 등

육군우주지원팀

(ASCE)

육군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제1우주여단 우주대대

우주지원반(SSE) 지원, 

우주체계 정보 제공

제4장 시사점

지금까지 우주정보지원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훈을 분석하고, 주요 군사강국들의 우주력 발

전동향을 연구하였다. 여기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탐지-결심-타격에 이르는 일련의 지휘통제체계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통신보장이 

중요한데,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이 지상 기반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울 수 있는 것도 美 스타링크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가적

으로 군집형 저궤도 통신위성이 신속히 전력화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전쟁은 자국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 시 동맹 및 우방국으로부터 신

속한 전력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주선진국인 미국과의 우주

협력은 단순한 교류가 아닌 우주동맹 차원으로 민간 우주영역까지 확장하여 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셋째 전시 해외 민간 통신ㆍ정찰위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6,000여 개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위성이다. 이제는 군사위성들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시

대는 지났고, 민간위성들의 고품질 영상을 잘 활용해야 정보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우주기업들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가능하면 평시부터 상용 위성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현대전에서 정찰ㆍ공격 드론은 소부대 전투에서 상당히 유용한 전력이며 적에게 지대한 

심리적 타격을 가한다. 따라서 위성을 이용한 드론 중계기술을 도입하여 작전범위를 확장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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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데이터링크가 가능토록 해야한다. 또한 드론 민간 전문인력을 모집하여 유사시 전투원으

로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의지와 해외 원조 요청을 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우크라이

나의 실시간 전장상황이 SNS로 전파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쳤

고, 수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여섯째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위성 요격능력을 확보하고, 성층권 풍선과 같

은 근우주 정보전력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와 같이 우리 육군의 우주정보지원을 주도할 부대

를 지정하고, 사단급 이상 각급 제대에 우주지원팀이 편성되어야 하며 육군 간부들에게 우주작전 

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우주정보지원 분야 육군정책 발전 제언

  현재 육군은 “합동우주작전에 기여하기 위한 육군 우주력 건설”을 목표로 육군우주작전 수

행개념을 정립하고,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우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전력의 최대 수요처인 우리 육군이 더 나은 우주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훈분석

과 주변국의 우주위협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를 제언해본다.

1. 통신위성 활용방안 강구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이제는 지상 통신 인프라보다 위성통신 인프라가 더 중요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 기반 통신체계는 산악에서 난청지역이 발생하고 적 포격에 취약하며 

기동 간에는 적시적인 노드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상의 통신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미

래 전장을 안정된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위성통신을 주체계로 다계층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고 지상 통신을 보조체계로 구축하여 위성과 지상통신이 통합되도록 해

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위성통신 체계는 어떠한가? 2020년 7월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인 아

나시스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 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으나45) 지구에서 3만 6,000km 상공 정지궤도에 있다보니 기상 영향 (강우 감쇠, 전

파간섭 등)으로 전파 감쇠가 크고, 전송지연 (0.0초 이상)이 있어 안정적인 고속 데이터 전송이 

45)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년 2월,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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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며, 중계기 용량 제한으로 동시에 다수의 사용자가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

고 파병된 중동지역까지 통신지원이 불가하고, 지정된 정지궤도 상에 위치하다보니 쉽게 표적이 

되어 재밍에도 취약하다. 

우리 군은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24시간 초연결 보장을 위해 군 위성통신체계를 정지

궤도 중심에서 스타링크 체계와 같은 군집형 저궤도 소형위성 중심으로 바꾸고, 저궤도 위성 + 

정지궤도 위성의 Hybrid 구조로 발전시키며 위성관제센터도 現 고정형 외에도 이동형을 운용하

여 전시 생존성을 향상시켜야 한다.46) 저궤도 통신위성 중심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500 ~

2,000km 상공에 위치하여 통신 지연율이 낮고 대용량 고속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0] 미래 초연결 통합 네트워크

출처 : 장경일, 앞의 발표문

통신 지연율을 보면 정지궤도 위성은 0.5.초, 해저 광케이블은 0.07초인데 반해 저궤도 위성

은 0.025초로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저궤도에 위치하여 전파 왕복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다행

스럽게도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인프라의 발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는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약 5,900억원을 투입하여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47)’을 추

진하고, 동 사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국방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2022년 12월 7

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48) 육군도 정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고, 육군에 

주파수 사용 우선권이 부여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6) 장경일, “軍 위성통신 발전 고려사항”, 국방우주학회, 2023년 4월.
47)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조립, 발사, 운용 등),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정책소통-카드뉴스(2022.12.07),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7&mPid=111&bbsSeqNo=88&nttSeqNo=3175586 (검색
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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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보안성

이 검증된 해외 민간 상용 저궤도통신위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청에서 해외 민간 통

신위성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육군차원에서 평시부터 육군이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업체와 협조체계를 갖추고 MOU 등을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전시 임차사업 절차도 간소화되어 원활한 상용통신위성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총장이 일론 머스크 등의 해외 우주기업 CEO와 만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美 국방부도 영국의 민간 원앱(OneWeb) 위성기업과 계약을 통해 알래스카 주둔지에 위성통

신 서비스를 활용 중이고, 그 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국가에서도 원앱(OneWeb) 기업

과 군사 통신망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49) 

 

[표 2] 해외 민간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인프라 구축 계획

대표기업 주요 내용

스페이스X

Ÿ 현재 약 2,000기 발사, 2020년대 중반까지 12,000기 발사 예정,

  장기적으로 4만여 기 발사 계획 

Ÿ 지구 전역에서 1 Gbps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원앱 (OneWeb)

Ÿ 현재까지 400기 발사, 1차로 최종 648기를 지구 저궤도에 

  발사 예정

Ÿ 한국의 방산기업이 3억 달러 투자, 국방사업 개척 중

아마존

Ÿ 10년 간 3,236기 발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Kuiper 

  Project 추진 

Ÿ 향후 5년 간 카이퍼샛 83회 발사 예정

출처 : 정춘일, “우크라이나 전의 교훈과 시사점”, 북극성안보연구소(2023년 2월), p. 35.

 

또한 향후 국내 상용위성통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시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전시 

지상작전 간 위성통신 소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사전에 통신소요를 검토하여 합참에 제기하고, 전

시 임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예산 소요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충무집행계획에도 전시 국내 상용위성통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동원소요 반영을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49) 한화시스템, “민간우주개발 현황 및 우주선진국 민군 협력사례”, 합동군사우주력 발전 세미나, 2024.5.24.



26/37

그리고 위성 통신신호를 받으려면 소형 안테나와 무선인터넷 액세스포인트(AP) 역할을 하는 

셋톱박스가 있어야 한다. 이 둘만 있으면 광통신망이나 기지국, 중계기 등의 인프라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무선통신이 가능한데, 장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셋톱박스 전원은 건전지가 아닌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페이스 X 社 CEO인 일론 머스크가 

향후 위성안테나도 필요없이 휴대전화로 직접 연결되는 위성 서비스를 조만간 개시한다고 하니 

이 또한 관심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중계기도 필요없이 산ㆍ바다 어디에서든지 

통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하여 드론을 중계하는 것처럼 육군도 드론/UAV 

중계 방식을 지상/UAV 기반에서 위성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작전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실시간 끊김없는 데이터링크를 통해 작전효율이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드론

/UAV 기체에 위성 수신기를 장착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떠한 종류의 통신위성과도 호환이 

가능한 드론 위성통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육군은 향후 Army TIGER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체계를 운용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전투원 및 전투 플랫폼간 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성통신 

체계는 어느 군의 독자적 전력화가 아닌 합동전력으로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위성통신의 수요

자는 각 군 및 국방부, 정부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해야 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통신 프

로토콜을 이용한 광대역 위성통신 제공, 네트워크 통제 및 보안성 유지, 통신 기술/운용지원, 발

사체 탑재/발사, 위성 제어플랫폼 관리를 위해서는 합참 차원에서 기존 위성체계와 통합하여 일

원화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예하 

53통신대대가 통신위성 통제 및 플랫폼 관리를 해왔으나, 모든 군 통신위성을 일원화 통제한다

는 정책에 의거 ’22년 8월에 美 우주군으로 이관되었다.50) 육군은 향후에 위성통신 사용 권한 

우위를 선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정책적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정찰위성 활용방안 강구

육군은 북한 전역을 동시에 감시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탐지주기도 짧아야 조기경

보 및 적시적인 작전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상 수집장비 특성상 가시선이 양호한 지역에서 

운용하면 적 포병/특수전부대 공격에 의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UAV 등 항공자산은 유사시/전

시 북한 지역 상공에서 원하는 표적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 전송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

수집 수단이지만, 악기상 시 비행이 불가하고, 평시에는 MDL 이북 운용이 제한되어 감시 사각지

역이 다수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찰위성 중심의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동부 산악지역의 경우 고지 후사면에 위치한 포병, 기갑/기계화 등 주요 표적을 감

50) 미 우주작전사령부 홈페이지, https://www.spoc.spaceforce.mil/Multimedia/Photos/igphoto/200305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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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위해서는 정찰위성이 필요하고, 기상 악화시에도 수집할 수 있는 SAR 위성이 필요하다.

군 정찰위성이 2023년부터 0기가 전력화되면 합참과 00사에서 통제를 할텐데, 북한의 핵

/WMD 주요표적 감시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육군도 제대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협표적을 감시하고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식별해서 대응하기 위해 저궤도 전술급 정찰위

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평시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가능성보다 포병/고사포 부대

에 의한 전술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전술적 도발징후

를 식별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과거 수차례 북한에 의한 전술적 도발이 자행되었을 때 군의 

미숙한 징후관리와 작전대응에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사회적으로 미친 여파도 컸다. 지작

사는 고지 후사면 전선지역 포병/고사포 부대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표적 감시 및 BDA를 위해 최신 위성영상이 필요하다. 2작전사의 경우 유사시 내륙지역으

로 침투한 적 특수전부대의 은거지와 침투로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주야 전천후 감시할 수 있는 

위성영상이 필요하다. 특전사의 경우에도 침투 전 작전지역 연구 시 최신화된 위성영상이 필요한

데, 지도상으로 침투로와 목표지역을 분석하면 이에 대한 최신 위성영상이 제공되어야 하고, 실

제 침투 후 정찰감시/타격작전 간에도 작전팀에게 최신 위성영상이 제공되어 변화된 사항들이 

인지되도록 해야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육군이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저궤도 전술급 정찰위성이 전력화되어야 하고, 이를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방국의 군/국가급 정찰위성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참 / 국방부를 통해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상용정찰위성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선진국인 美 국방부 및 

정보기관 조차도 급속히 발전하는 상업위성 능력을 활용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최근 美 국가

정찰국이 맥사테크놀로지社와 32억 4천만 달러, 블랙스카이社와 1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

다.51) 육군 차원에서라도 美 맥사테크놀로지社와 같은 해외 상용정찰위성 운용 기업들과 평시부

터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MOU 등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찰위성 및 항공 ISR 자산이 촬영한 영상정보를 직수신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다출처영상융합체계52)이다. 이 체계는 위성/항공 ISR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근)실시

간 통합 처리하여 신속한 표적식별과 표적영상 및 지리공간정보(GEOINT)를 제공한다. 핵심기능

으로 다출처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Google 맵과 같은 영상ㆍ지형ㆍ표적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된 

영상에서 특정 표적만을 단시간 내에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된 표적에 대해 자동으로 

정밀좌표 측정이 가능하다. 현재는 기본형 체계가 개발되어 정보사와 항공정보단에서 운용중이

지만 향후 한국형정밀좌표측정체계 개발과 연계하여 0000년부터 0000년까지 완성형 체계를 개

발하여 전군에 전력화 할 예정이다. 육군에서는 운용 중인 정보ㆍ작전ㆍ화력체계와 연동되도록 

요구하고, 향후 전력화 예정인 각종 정보자산(드론, 무인기 등)이 다출처영상융합체계에 반영되도

51) 이석수, “우크라이나 돕는 서방의 상업 정찰위성, 우리 군도 ‘상업우주전쟁’ 준비해야”, 한국일보 오피니언
(2022.9.19.),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909500000303(검색일자: 2023.5.25.)

52) 2019년~2022년 기본형 체계개발 완료(약 760억 소요), 2024년~2027년까지 완성형 체계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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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노력하며, 수신되는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찰위성 통제/운용 체계는 국가정찰국(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NRO)이 정찰위성을 관제/관리하고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가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이 판독/분석하여 수요부대에 전파하고 있다. 또한 美 군

사위성 000개 중 육군이 00개의 군사위성을 운용 중인데, 주로 지구감시(지형정보, 재해/재난 

감시용)와 우주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공군은 우주/지구관측 위성을 운용하고 우주군은 통

신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정찰위성 통제/운영은 국가정찰국과 같은 어느 한 기

관(부대)에서 통합운용하되, 육군은 이를 직수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수집요구가 적시적

으로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기능, 역할 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 안보에 가장 큰 도전요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첨단전

력인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육군 우주력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징후를 적시에 포착, 정밀 타격을 위해서는 위성정찰ㆍ통신 및 항법지원 등 우주정보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4년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더라도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전략사령부로 예속되기보다는 육군 소속으로 두되 전략사령부가 작전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의 경우에도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는 육군 소속이지만 우주사령부가 작전통제하는 지휘관계

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발

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부대 명칭을 현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우주/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함으로써 우주력 

기반의 초정밀 타격부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주’ 명칭을 추가함으로써 육군의 우주력 발전 당

위성을 고양할 수 있고, 증가하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전략사령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와 카운터파트로서 상호 우주력 

발전을 모색하는 등 우주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사일전략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저궤도 군집형 정찰위성을 가져야 한

다.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초정밀, 고위력, 장거리 지대지 타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제는 

갖고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다. 무인기 및 항공/위성 정찰자산이 있지만 고가치 정보는 美 정찰

자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찰위성은 한반도 저궤도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

기 때문에 한 지점의 정보수집이 10분 내외로 제한되고 특정 지점을 하루에 2 ~ 3회 정도만 수

집할 수 있다.53) 따라서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을 도입해야 

53) 엄정식, “미래전 전망과 공중-우주 교차영역에서 공군의 발전 방향”, 미래전의 도전과 항공우주산업 학술회
의 자료, 2023.5.11.,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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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외한 일반 표적은 북한 전역 상공에서 다수의 드론과 무인기

로 감시할 수 있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핵/미사일 발사와 발사 시 위험도를 따지면 저궤도 정찰

위성 운용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찰위성 운용은 NRO(국가 정찰국)가 담당하고, 육군은 

위성영상을 수신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본토까지 적 미사일이 도달하는데까지 작전

적 여유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한반도의 경우는 적 미사일이 도달하는데 수십초 

~ 수분 이내로 작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육군의 저궤도 정찰위성 전력화가 제한된다고 하면 위

성 발사부터 관제, 플랫폼 관리 등은 타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 위성을 운용하는 주도권은 

육군이 반드시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우주정보지원대대 창설을 제안한다. 공군은 이미 2022년 12월 

국방우주력 발전과 우주작전역량 강화를 위해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 예하에 우주작전대대54)

를 창설했다. 공군 우주작전대대와 대등하게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에 우주정보지원대대를 창설

함으로써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육군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

사령부가 육군 우주정보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육군의 우

주작전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정보지원대대를 창설하여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초기에

는 육군 우주정보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주정보지원대대가 작전사(지작사, 2작사, 항작

사, 특전사, 수방사) 및 군단급 이상 부대에 우주지원팀을 파견하고 이후 우주여단으로 확대 개편

하여 저궤도 정찰위성 운용 및 강화된 우주작전 지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정보 차원에서 적국 위성이 우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위성을 보호

하기 위해서라도 적 위성에 대한 요격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정찰위성을 전력

화하게 되면 우리 군의 배치와 전술 등은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주변국의 우주 위협을 감안한다

면 대(對)위성 공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위성이 직접 인근 위성을 공격하여 궤도를 이탈

시킨다든지, 위성에서 지상으로 레이저/전자전 공격을 감행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서 미래 전

장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듯 미래 우주전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우주기술은 대

(對)위성 공격무기(Anti-SATellite, ASAT)로 예상된다.55) ASAT를 이용한 물리적 위성타격은 우

주쓰레기 발생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공위성 요격 실험은 안하

더라도 유사시 국가안보 차원에서 위성 요격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우주 선진국에

서는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

어사령부는 GMD 방어와 연계하여 위성요격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인도, 중국, 러시아도 본토 

미사일방어 명목의 위성요격 실험을 통해서 대위성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위성재밍체계와 

같은 soft-kill 방식은 사이버/전자전 부대에서 담당하더라도 미사일, 레이저 등을 이용 물리적으

54) 기존 우주작전대, 공군본부 우주센터 예하 우주정보상황실, 항공정보단 예하 위성관제상황실을 우주작전대대
로 통합

55) 홍석훈,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 기술 경쟁”, 미래전의 도전과 항공우주산업 학술회의 자료, 
2023.5.11.,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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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격하는 hard-kill 방식은 육군이 주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처럼 전투기에서 

위성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은 공군이 담당하면 될 것이다. 아직 우리 군에서는 위성요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 않으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된 시점에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춘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적국의 저궤도 위성에 대한 요격능력을 갖추도록 관련 무기체계를 전

력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육군 우주력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4. 육군 우주정보지원 조직 편성 / 운영

육군 우주정보지원 기반을 갖추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대로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주도부대가 

되어 각급 제대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우주조직을 확대 편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우주정보지원 조직 신설을 위해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美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부 제1우주여단에서 파견되는 육군우주지원팀(ARSST)

이 좋은 모델인데, 사단급 이상 부대 지휘관 및 참모에게 위성통신ㆍ정찰ㆍPNTㆍ미사일 경보 등 

우주체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대 우주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지상작전 수행에 기여를 하

고 있다. 우리 육군도 美 육군우주지원팀과 유사한 우주정보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신설 案은 1

단계로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에 우주정보지원대대를 창설하고 2단계로 우주정보지원대대에서 

작전사(지작사, 2작사, 항작사, 특전사, 수방사) 및 군단급 이상 부대에 5 ~ 6명 규모(4교대 근무 

고려)의 우주지원팀을 파견하며 3단계로 지작사 및 2작전사 예하에 우주작전대를 신설하고, 사

ㆍ군단급 부대 작전참모부에 5 ~ 6명 규모의 우주지원팀을 예속 편성한다. 4단계로 우주정보지

원대대를 우주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정찰위성 운용 및 각급 부대 우주작전 지원 임무를 부여하

는 것이다.

[표 3] 육군 우주정보지원 조직 신설 案

구  분 주요 내용

1단계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우주정보지원대대 창설

2단계
우주정보지원대대에서 작전사(지작사, 2작사, 항작사, 특전사, 수방사) 및 

군단급 이상 부대에 5 ~ 6명 규모의 우주지원팀 파견

3단계
지작사 및 2작전사 예하에 우주작전대 신설,

사ㆍ군단급 이상 작전참모부에 5 ~ 6명 규모의 우주지원팀 예속 편성

4단계
우주정보지원대대를 우주여단으로 확대개편,

정찰위성 운용 및 각급 부대 우주작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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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전략사령부 우주정보지원대대가 창설되면 초기 임무수행을 위해 2022년 12월에 창설

된 ‘주한 미우주군’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한 미우주군은 우주 기획과 우주 전문역량, 

우주 지휘통제 기능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공하고, 특히 역내 미사일 경보, GPS, 위성통신 임

무를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전구((戰區) 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탐지와 경

보를 제공하는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6) 

우주정보지원대대의 임무수행은 우주정보상황실을 구성하고, 임무수행의 산물로서 우주 공통

정보상황도 (Common Intelligence Picture)를 구성, 지속 최신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군

에서 운용하는 우주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on Picture)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주 

공통작전상황도 (Common Operation Picture)는 ’14년부터 공군지휘통제체계 (AFCCS)57)에 탑재

하여 전ㆍ평시 공군작전에 활용 중이다. 여기에는 위성활동 현황, GPS 위성신호 정밀도, GPS 

재밍분석, 우주기상 예측 등의 우주정보가 제공된다. 위 정보들은 지상작전에서 표적처리, 위치

정보 신뢰성 확보, 我 기도 노출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여 육군

에 맞는 우주 공통정보상황도 (Common Intelligence Picture)를 구현한다. 상황도 구성은 정찰 

및 통신위성의 현황, 적성국 위성 현황, 위성영상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육군이 필요한 우주정보

는 작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① 적 지상표적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위성영상 분석정보 ② 

표적에 대한 정밀좌표측정 결과 ③ 통신위성 현황 및 우주기상 ④ GPS 방해 위협 ⑤ 적성국 위

성 현황 (한반도 상공 통과시 방호조치 등 포함) 등에 관한 정보를 망라하며, ATCIS, JFOS-K, 

KJCCS 등 각종 지휘통제체계에 연동시켜서 각 제대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육군우주력 발전을 위해 우주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간부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주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인원들에게 특기를 부여하고, 전문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육

군 全 간부가 우주작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 육군에서도 정보

학교를 비롯한 각 병과학교 및 교육기관(사관학교, 학군교, 육군대학 등)에 우주 교육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여 모든 간부가 육군 우주력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주작전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육군정보학교 내 ‘우주 정보지원’ 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위성정

찰, 위성통신, 우주 항법지원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23

년부터 국방대학교에서 ‘우주정책협동’석사과정을 만들어 국방우주력 건설ㆍ운용을 주도할 인재

를 육성하고 있는데 졸업한 인원들을 육군 우주특기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 근우주 정보전력 확보

2023년 2월 미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의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인해 ‘근우주(near space)’에

56) 김종원, “주한미군, 해외주둔 첫 ‘우주군 창설’...북한 핵ㆍ미사일 경보작전 강화”, 뉴스핌(2022.12.14.),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14000868(검색일자: 2023.5.25.)

57) Air Force Command & Control Syste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140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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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감시정찰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근우주는 지구의 대기권 중 지표면에서 고도 12 ~ 50km

의 성층권과 50 ~ 80km의 중간권을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 항공기 운항 고도보다는 높고 위성 

운용 고도보다는 낮아 관심도 덜했고, 미군도 그동안 이 구간을 합동작전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58) 이번 중국의 스파이 풍선은 위성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영상ㆍ신호ㆍ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장시간 체류가 가능하며 섬유로 제작되어 레이더에 의한 탐지와 식별이 쉽지 않다. 그리고 전 세

계적으로 미국, 유럽, 동아시아 등 40개국을 정찰하고 있었으며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형 태

양광 패널까지 장착하였다. 또한 이 정찰 풍선은 위성을 통해 포착할 수 없는 근우주에서의 다양

한 통신을 수집할 수 있고 운용 또한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59)

육군이 근우주에서 수많은 정찰 풍선을 운용한다면 은밀한 가운데, 우주위성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시정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고, 통신/전자전 등 다양한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6. 전시 민간 정보인력 운용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다룬 것처럼 민간인들도 군인들과 함께 전투를 수행했다. 드론 관

련 민간 전문가들은 드론특수부대에 편성되어 감시/타격작전을 수행하였고, 우주정보(위성통신, 

영상) 및 사이버/전자기(해킹, 감청, 전파탐지) 관련 민간 전문인력은 군사정보팀에 편성/활동하

였으며 전 국민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전장정보를 SNS로 전파했다. 이처럼 현대전은 군인과 민간

인이 함께 작전을 시행하는 민군융합형 작전이 될 것이다. 특히 적을 찾고 평가하는데 있어 정보

수집 수단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신속한 정보판단이 가능하므로 드론, 사이버/전자기, 

위성정보 분야 민간 전문가를 사전에 발굴하여 함께 훈련하고, 주기적인 맞춤식 전문 교육을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시 첩보수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민간드론 동호회들로 구성된 ‘드론 수집

부대’를 만들어 각 사ㆍ여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특히 2작전사 지역의 광활한 작전지역을 고

려 시 드론 수집부대의 활동은 적 특수전부대 색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는 포상, 예비군 훈련 대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과목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드론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전시 장비동원 계획에 반영하는 것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텔레그램 內 ‘챗봇’ 기능을 활용하여 적군의 움직임과 전황을 SNS

로 전파했던 것처럼 전시 국민들을 첩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는 전투현장은 고가치 첩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투 승리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 

58) 송태은, “미래전으로서의 정보전과 우주위성”, 미래전의 도전과 항공우주산업 학술회의 자료, 2023.5.11., 
pp.129.-131.

59) David E. Sanger, “Balloon Incident Reveals More Than Spying as Competition With China Intensifie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02/05/us/politics/ballon-china-spying-united-sta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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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현재 국민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방송국에 뉴스기사를 제보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전장상황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앱 (App) 등을 만들어서 평시에 잘 홍보한다면 전

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위 첩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입력자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정보 입력 및 전파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기능도 포함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국민들과 병사들에게까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파

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SNS를 통해 전황을 공유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을 표출하여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했던 것처럼 전시 우리 軍도 우주인

터넷 기반의 휴대전화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훈련만 하면 작전보안을 이유로 휴대폰을 무

조건 압수하고 통제하는 관행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전쟁에

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작전보안 유지를 위해 공개, 비공개, 군내공개

로 구분하여 사안별 전파수준을 설정하고, 비공개/군내공개는 보안기능이 포함된 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적 공습피해경보 및 중요 상황 등 대국민 긴급 전파사항은 공개된 앱을 활용하

여 신속히 전파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인원들에게만 전파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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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21세기 들어 우주공간은 글로벌 우주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우주력 확보는 국가안보

를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보듯이 정찰ㆍ통신ㆍ항법 위성으로 설명되는 우주정보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가 우주력 확보와 민간 우주기업 및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

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활용한 스타링크 체계는 소규모 단위 부대들 (드론 부대, 대전차 공격부

대, 지상 이동형 방공부대 등)까지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계 內에 있게 하였고 우주, 공중, 지상, 

사이버, 전자, 심리/인지 영역을 모두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전쟁양상을 잘 구현했다.60)

따라서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지휘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저궤도 위

성통신을 활용하고, 가용한 정찰위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근실시간 적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하며 

민간 자원까지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총력전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 연합/합동작전을 선도할 우리 육군은 미국/우방국의 우주 관련 부대와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ㆍ외 민간 우주기업들과 제휴하여 평시부터 위성통신ㆍ정찰 등 우주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또한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육군 우주력 발전의 주도부대가 되도록 우주/미사일전략

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저궤도 군집형 정찰위성을 확보하며 우주정보지원대대를 창설하여 

각급 제대 우주작전을 지원하고, 유사 시 대위성 요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별

로 우주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육군 全 간부가 우주작전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중국의 정찰풍선 

운용 사례를 토대로 근우주에서의 정보전력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민간 요소를 정

보능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드론 수집부대’를 만들고, 휴대폰을 활용한 첩보보고 및 

정보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주정보지원을 중심으로 육군의 우주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도출하고, 최근 주변국의 우주력 발전동향을 살펴봄으로

써 육군 정책 제언을 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주정보지원 분야에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육군 우주력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합동우주작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60) 김광진,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중적 성격과 군사안보 쟁점”, 2023,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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